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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 

본 논문은 RNN구조에서 그래디언트 감소를 개선한 LSTM 구조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였다. 지난 12시간의 태양광 발전량 

데이터를 입력으로 하고 이후 1시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. 

 

Ⅰ. 서 론  

감소하는 화석 연료 매장량과 에너지 수출국가들의 

자원독점으로 인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

있다. 그 중 태양광 발전은 날씨 변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

약점이 존재하지만 발전량 예측을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

능동적인 전력 거래를 기대 할 수 있다[1]. 태양광 발전량과 

같은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일정한 간격이 있는 데이터를 

처리하고 예측하는데 적합한 구조 LSTM(Long short-term 

memory)이다[2]. 본 논문은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

LSTM구조를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구현하였다.  

 

Ⅱ. 본론  

LSTM구조는 시퀀스의 길이에 관계없이 입력과 출력을 조정 

할 수 있는 구조이며 논문의 모델에서는 12 개의 시퀀스 

형태의 입력이 필요하다.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입력 데이터는 

2018 년 8 월의 제주도 일사량을 태양광 발전량으로 계산한 

값이다. 1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간과 태양광 발전량으로 

구성된 데이터를 12 개씩 나누어 입력 데이터 구성으로 

사용하였다. 입력과 모델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. 

 
그림 1. LSTM 모델 구성 

전체 데이터에서 80%를 train 에 사용하고 나머지 20%를 

test 에 사용하였다. 그림 2 는 하루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 

예측이다. 

 
그림 2. 하루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과 예측 비교 

 또한 예측된 태양광 발전량과 ESS(Energy Storage System) 를 

사용하면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. 

 

Ⅲ. 결론  

본 논문은 LSTM 구조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

구현하였다. 형식을 동일하게 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

동일한 모델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. 또한 더 오랜 기간에 

걸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거나 날씨 관련 인자를 

학습에 추가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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